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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뱃속의 아기 이름을 짓는 태명이 새로운 풍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부모의 유전인자보다도 

태내의 환경이 지능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

다. 태아가 태명을 가지게 되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태명을 부르면서 

태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태교를 함으로써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태명이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아도 인격을 갖춘 생명체로서 매일 이름을 불러주고 대화를 나누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태명은 부모와 태아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오감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청각이고. 태아의 뇌 피질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의 90%

는 청각을 거쳐 가기 때문에 좋은 태명을 지어 불러주면 뱃속 아기의 뇌에 자극을 주어 태아의 뇌 

발달과 건강에도 좋다.

셋째, 태명을 지으면 동생 맞을 준비에도 좋다. 태아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뱃속에 있는 동생과 

대화하도록 하면, 출산 후에도 자연스럽게 동생 이름을 부르며 받아들일 것이다.

넷째, 태내환경에서 일어나는 소리에너지 현상들을 의료기기로 심장박동, 초음파, 체온과 오라 등

을 측정하여 태명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 장비로 태아에게 맞는 이

름에너지가 있는 좋은 태명을 지을 수 있다.

아기의 건강은 태내환경에서 결정되며, 평생건강을 태교가 좌우한다. 따라서 태명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 장비로 이름에너지가 있는 좋은 태명을 선

택하여 사랑이 듬뿍 담긴 태교를 해서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자는 것이다.

주제어: 이름에너지, 작명, 태교, 태교신기, 태명 

Abstract

Recently, Tae-myeong(Fetus Naming), who builds the baby 's name in his belly, is emerging as 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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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speed. Research that the environment of the womb has more influence on intelligence than the 

parental genetic factor calls for the name of the baby in the womb. When a fetus has a Tae-myeong, he is 

recognized as a person. This is because many parents today tend to call on their mother to give birth to a 

child.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impact of Tae-myeong on raising a healthy, smart child are as follows.

First, as a creature with a personality, the fetus thinks that if the name is called every day and the 

conversation is done, the name can be done as it is. Thus, Tae-myeong plays an important role between 

parents and the fetus. 

Second, it is the hearing that develops first among the five senses. Ninety percent of the energy sources 

supplied to the fetal brain cortex pass through the hearing, so if you call it with a good call, it stimulates 

the baby 's brain in the stomach, which is good for the brain development and health of the fetus. 

Third, it is also good to prepare for my brother if I have Tae-myeong. Calling the name of the embryo 

together and talking to the brother in the stomach will naturally call the name of the younger brother even 

after giving birth. 

Fourth, we can predict the effect of Tae-myeong on the fetus by measuring the sound energy 

phenomena occurring in the gestational environment with the medical device such as heartbeat, ultrasound, 

body temperature and auras. With these scientific instruments, you can build a good tame with a name 

energy that is right for your baby. 

The health of the baby is determined by the prenatal environment, and the lifelong health is influenced 

by the prenatal ca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cientifically measure the effect of Tae-myeong on the 

fetus. By choosing a good Tae-myeong with the name energy as scientific equipment, I will raise a child 

who is healthy and smart by doing a preaching with lots of love. 

Key words: Name-energy, Naming, Preachers, Taegyosingi, Tae-myeong

1. 서론

최근 임신 중에 뱃속의 아기 이름을 짓는 태명이 젊은 부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태

명이 이름 짓기의 새로운 풍속도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1]. 권상우 부부는 새롭고 신선한 존재란 

의미로 태명을 루키라고 지어 화제이며, 장윤정 부부는 꼼꼼이로, 유재석 부부는 메뽀, 강호동 부

부는 백두산, 신동엽 부부는 똘똘이로 불렀다고 한다[2]. 이처럼 연예인 2세들의 태명이 공개되면

서 태명 짓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명 붐으로 울산시와 서울 구로구는 2012년, 안동시는 2017년 6월부터 아기주민등록증을 발행

하면서 뒷면에 태명 등의 신상정보를 기재한다. 태명은 이름의 기능 외에도 부모로 하여금 아기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생각을 주고받는 대화 수단,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1].

태명은 태아에게 부모의 기대를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태교에도 도움이 되고, 임산부의 불안감은 

없애주고 행복감은 높여 준다. 이처럼 태명은 부모와 태아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이 동식물에게 관심과 사랑의 감정만을 베풀어도 성장이나 결실에 차이가 있는데, 사람의 

이름에도 에너지가 있어서 그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3]. 이와 같은 미약에너지를 과학 장비로 측

정할 수 있다고 한다. 같은 원리로 이름이나 태명의 파동에너지인 이름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의 이름이 자존감, 직업, 학업성적, 정신질환, 스트레스, 건강과 성공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으나, 태명이 태아의 지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태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1, November  (2017)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 2017 HSST 475

명 연구는 태명 짓기의 실태[1], 태명을 만들어라[4], 이름으로 태교한다[2], 태명 짓기[5], 태명 1000

가지[6], 태명사이트와 태명카페 등이 있다. 따라서 임신 중에 태교의 중요성과 태명이 태아의 지

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어떻게 태명이 짓는 것이 좋은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Ⅱ. 태명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

태교는 한 생명의 잉태를 매우 중대하고 인격적이고 교육적인 관계의 시작으로 인식한다. 인간

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교육되어야 세상 밖으로 나와서도 바른 인간 형성의 기초가 되어 부모의 돌

봄으로 성장해 갈 때 반듯하게 자랄 수 있다[7]. 태아의 뇌 발달은 자궁 환경에 따라 인성. 기질.

성향 등이 바탕이 되며, 태아의 뇌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향후 아이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

어 청소년폭력,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8]. 태교는 한 개인의 존재가치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

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데 큰 기둥의 역할을 한다[9]. 태교신기에 

스승이 10년을 잘 가르쳐도 어머니가 10달 뱃속에서 잘 가르침만 못하다고 하였다. 태교의 중요성

을 강조한 말이며, 태교의 목적은 올바른 인격완성에 있다.

그동안 똑똑한 부모에게서 똑똑한 자녀가 태어나거나, 지능은 부모의 유전자에 큰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델빈 박사팀은 임신 중에 태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궁의 환경이 지

능에 더 영향을 미치며, 자궁 내의 영양, 산소의 공급과 산모의 정서 같은 환경이 지능 결정에 중

요한 요인으로 자궁 내의 환경이 지능지수의 52%를 결정한다[10]고 한다. 이후 과학자들은 미신이

나 관습 정도로 여겨온 태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11]. 부모의 유전인자(48%)보다 

자궁 내의 환경(52%)이 지능지수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태명 붐을 일으켰으며, 뱃속에 있

는 태아를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태담 태교를 한 아기들은 축구를 열심히 하면 축구와 

관련된 뇌 세포가 증가하듯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언어 습득과 사회성, 운동감각, 신경 발달

이 뛰어나다고 한다. 따라서 태교는 태명 짓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태명과 유사한 사람의 이름을 예로 들면, 자기 이름을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들에 비해 

자기수용이 낮았으며[12], 12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름에 대한 선호도와 자존감의 관계를 조사하

였더니, 이름선호도가 높을수록 자존감 척도가 높았으며[13], 매력적인 이름을 가진 학생들은 매력

적이지 않은 이름을 가진 학생들보다 성공할거라는 기대감이 높았다[14]. 또한 온라인 데이트에서 

부정적인 이름 참가자가 더 방치되었다. 이러한 방치는 부정적인 이름이 자존감 저하, 흡연빈도 증

가와 교육을 저해하였다[15]. 사람이 이름의 선호도와 매력도에 따라 자존감과 성공에 대한 기대감

이 다르듯이, 태아도 태명의 선호도나 매력도의 정도가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태아가 오감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청각이다[16]. 태아의 뇌 피질에 공급되는 에너지원

의 90%는 청각을 거쳐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다[7]. 임신 5개월에는 

청각 등의 오감이 발달하여 태아의 두되 발달에 청각이 차지하는 부분은 무려 90%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청각적으로 태아를 부르는 태명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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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6개월부터는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궁안의 세계도 다양한 소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17], 엄마의 스트레스로 불안한 심장박동 소리는 태아에게 세상은 무서우며 힘들다고 느끼

게 한다[18]. 또 다른 증거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은 태아의 경우 IQ가 평균에 비해 10포인트 

낮았다. 태아에게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지능지수 저하를 비롯해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

[19]. 그러므로 임신 중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하면 자궁이 수축하여 태아에게 큰 스트

레스를 주기 때문에 엄마의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태교란 임신부가 좋은 환

경에서 생활하여 편안한 태내 환경을 만들어서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임신 7개월이 되면 자궁 밖에서 들리는 소리 중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소리가 생긴다. 특히 부

부싸움을 하는 큰 소리는 엄마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태아가 가

장 싫어한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태아와 안정적인 정서 유대를 위해 태명을 부르면서 더 

많은 태담 태교를 하면, 태아의 뇌 발달이 촉진될 것이다. 최근에는 좋은 태명이 아이들의 뇌에 긍

정적인 자극을 주어 똑똑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Ⅲ. 태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태내의 환경적 요인이 아주 중요하다는 연구[20]와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육아법이 더 전인적이

고 총체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태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즉, 영양과 산소, 풍

부한 환경에서 자란 태아의 지능지수가 더 높고, 더 건강하고, 발달이 빠르다고 한다. 뱃속의 태아

가 커갈수록 청각이 발달하여 청각적 환경은 아기의 뇌 발달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태아의 청각적 환경인 태명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엄마는 똑똑하고 건강한 아기를 만들려고 태담 

태교를 하면서 태아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 없이 부르기 때문이다. 태명은 엄마 입장에서는 부르기 

좋아야 하지만 태아에게도 듣기 좋고, 편안해야 한다. 왜냐하면 태아의 태명이나 사람의 이름은 파

동에너지가 있어서 신체와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 이름에너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료기기나 과학 장비로 측정해 보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3]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의 이름은 건강과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까? 하버드대학교 졸업반 남학생을 대상으로 이름과 인생에 미치는 결과물을 조사하였더니, 독특

한 이름의 학생들은 평범한 이름의 학생들보다 자퇴 또는 신경쇠약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21].

또한 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독특한 이름의 여학생이 평범한 이름을 가진 여학생보다 신경성 경

향성이 높았으며[22], 아동심리치료 클리닉에서 1,682명의 아동 중에서 독특한 이름의 아동이 그렇

지 않은 아동보다 정서적 장애를 더 많이 보였다[23].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독특한 이름

을 가진 남성이 보통 이름의 남성보다는 정신병의 빈도율이 높았다[24]. 또한 이름에 대한 스트레

스가 개명전보다 개명 후에 낮아 졌을[25] 뿐만 아니라 이름이 얼굴의 모습까지도 바꾼다는 ‘얼굴 

이름 일치 효과’도 발표되었다[26].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의 이름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이 독특한 것에 대해서 정서적 스트레스와 신경증적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태명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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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다. 태아의 태명은 청각적 영향력이 성인보다 더 크다. 따라서 태명은 성인의 이름보다도 태아

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다.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특이하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태명으로 지어야 한다.

많은 부모가 태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태교를 함으로써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

다는 믿음 때문이다. 아기의 건강은 태내환경에서 결정되며, 평생건강을 태교가 좌우한다. 따라서 

좋은 태명을 가지고 사랑이 듬뿍 담긴 태담 태교를 해서 건강하고 성공하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Ⅳ. 태명 짓기 

아기 첫 이름인 태명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부모의 바람이나 좋아하는 단어를 붙이면 된다.

부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부모의 이름을 따서 지어도 된다. 쌍둥이 태명은 두 개의 이름을 

짓되 하나로 통합해서 부르면 좋다. 알콩이와 달콩이를 알콩달콩이로, 아름이와 다운이를 아름다운

이로, 대한이와 민국이를 대한민국이로 부르면 좋을 것이다. 태명은 반복되거나 된소리가 나는 단

어가 좋다. 예를 들면, 든든이 보다 튼튼이와 같은 태명에 아기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태명을 지으면 동생 맞을 준비에도 좋다. 혼자 독차지하던 관심이 동생에게 집중되거나 혹은 동

생과 함께 나누어야 할 때를 위해서, 태아의 이름을 지어서 함께 부르면서 뱃속에 있는 동생과 대

화하도록 하면, 출산 후에도 자연스럽게 동생 이름을 부르며 받아들일 것이다[4].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태아의 청각을 자극하는 태교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청각

을 자극하는 좋은 태교방법이 바로 태담 태교이다. 태아와 대화를 나누는 태담을 하려면 아기를 

부르는 태명이 필요하다. 태명은 태아의 청각을 자극하므로 뇌 발달에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아기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 그래서 태명 짓기 10계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태명 10계명

1)태명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으며, 이름에너지가 있는 태명으로 짓는다.

2)태명은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되면, 빠른 시일에 짓는 것이 좋다.

3)태몽을 꾼 경우, 태몽과 연관된 태명을 짓는 것도 좋다.

4)태명은 밝고, 희망차고, 긍정적인 이름으로 짓는다.

5)태명은 성별의 구분 없이 된소리로 짓는 것이 좋다.

6)태명 자체가 태교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짓는다.

7)태명을 아기에 대한 애정 어린 바람과 염원을 반영한다.

8)태명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를 넣어서 짓는다.

9)태명은 소리가 아기 두뇌로 전달될 때 펄스로 잘 바뀌는 소리로 짓는다.

10)태명은 아기의 심장박동이나 초음파 등에 활발하게 반응하는 이름으로 짓는다.



The Effect of Tae-myeong on Intelligence and Health

Copyright ⓒ 2017 HSST478

따라서 태명 짓기 10가지를 참고하여 태명을 지으면 태아에게 좋을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는 

뱃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뱃속으로 전달되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기억한

다고 한다. 이 때문에 태아는 뱃속에서 부모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아기가 

알아듣기 쉽고, 편안하고,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 좋은 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태아의 심장박

동이나 오라, 초음파 등을 측정하였을 때, 태아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태명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Ⅴ. 태명에너지와 과학적 측정 

여러 명의 임신부로부터 얻은 심장박동과 호흡 소리를 아기에게 들려주었더니, 태아는 자신의 

어머니가 녹음한 소리에만 심장박동이 빨라졌다고 한다. 이는 출생 후에 우는 아기가 어머니의 품

에 안기면 울음을 멈추는 이유 중의 하나는 태아 시절에 들었던 어머니의 심장고동소리를 듣고 평

안함을 찾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아버지의 음성이 어머니 목소리보다 태아에게 잘 전달된다. 왜냐하면 외부의 소리는 어머니의 

복벽과 양수를 통과하면서 약해졌으나 남성의 음량에 비해 여성의 음량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남

성 2.1dB, 여성 3.2dB). 이는 태아는 자궁 안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목소리를 더 잘 듣는다는 의미

이다[11]. 자궁의 양수도 물이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물이다. 물은 대자연의 생명력이

며 에너지의 강력한 전달물질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90%가 물이지만 젊어서는 70%, 죽을 때는 

50% 정도라고 한다. 물도 사랑을 느끼고 고마움을 확인한다. 물에게 말을 들려주거나 다양한 글씨

를 보여주거나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도 물이 보여주는 신비스럽고 놀라운 다양한 결과를 보여준

다. 사랑이나 감사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에서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이 나타났으며, 악

마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에서는 중앙이 검은 형상을 보였다[27]. 이처럼 태아는 물과 같은 양수 속

에 있기 때문에 소리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리에너지 현상을 의료기기로 심

장박동, 초음파, 체온과 오라 등을 측정하여 태명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이란 특정인이나 사물을 부르는 호칭으로서 파동으로 전달된다. 사람의 이름은 인체의 뇌파,

혈압, 체온, 맥파, 음성 등의 다양한 에너지로 구성되어 오장육부와 생체에너지 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소리와 글자의 조합이다. 이름은 소리파동을 일으켜서 에너지로 전달되는데, 이 에너

지를 이름에너지라고 한다. 이름에너지는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로 나누어진다. 이 에너지

는 파동성 주파수를 통해 그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그 사람에게 잘 맞는 긍정적 에

너지를 지닌 이름을 주파수 공명으로 찾을 수 있다[3]. 이와 같은 원리로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잘 맞는 태명을 찾을 수 있다. 참고로 [그림1]은 코미디언 팽현숙의 팽현숙과 팽수희 이름을 측정

하였다[28]. 이 측정결과에서 팽현숙에게 팽현숙과 팽수희의 이름에너지는 인체에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미디언 팽현숙은 팽현숙보다 팽수희가 더 잘 어울리는 좋은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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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팽현숙과 팽수희 이름으로 측정한 오라

[Fig. 1] Aura measured by the name of Peng Hyun-sook and Peng Su-hee

태아에게 좋은 태명은 태아의 심장박동, 초음파 검사로 확인하거나 과학 장비로 태아에게 맞는 

좋은 태명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태아의 심장박동, 뇌 발달, 건강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태명을 

지어서 부모에게 불리어질수록 태아의 기가 향상되어 뇌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 건강

한 태아로 성장할 것이다. 임신 26일만 되어도 태아의 모습[그림2]을 갖추기 때문에 소리나 태명이 

영향을 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림2]의 사과처럼 나뿐 말을 들은 사과와 좋을 말을 들은 사과

의 상태가 21일 후에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10

개월 동안 태아가 좋아하는 태명을 불러 준 경우와 반대로 태아가 싫어하는 태명을 들려주었을 

때, 각각의 태명이 태아의 지능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3]의 태명, [그림4]의 오라, [그림5]의 오라와 맥파 등으로 태명이 태아에게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에서는 태명에 따른 태아의 반응으로 태동이 강하게 느

껴지는 태명 3을 선택해야 하고, [그림4]에서는 오라켐으로 태아의 태명을 측정하여 태동이 강하게 

느껴지는 태명 4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로 제시한 [그림5]에서는 오라와 맥파를 함께 측

정한 것으로 태명 A, 태명 B보다는 태명 C가 태아에게 더 좋은 태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태명 

C는 신체의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오라가 양호하고 심장의 맥파도 동시에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명 C를 선택하면 태아의 뇌 발달과 건강에 가장 좋은 태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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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6일된 태아[29]와 21일된 사과 모습[30]

[Fig. 2] 26-day-old fetus[29] and 21-day-old apple[30]

[그림3] 태명에 따른 태아의 반응(두원네임컨설팅 제공)

[Fig. 3] Fetal response to Tae-myeong(Doowon Nam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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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태명에 따른 태아의 오라[31]

[Fig. 4] The fetus's aura according to Tae-myeong[31]

[그림 5] 예시) 태명에 따른 오라와 맥파(두원네임컨설팅 제공)

[Fig. 5] Aura and Pulse following Tae-myeong(Doowon Nam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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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부모의 유전인자보다 자궁 내의 환경이 지능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태아를 부르는 이름

이 필요하게 되었다. 태교를 한 아기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언어 습득과 사회성, 운동감각,

신경 발달이 뛰어나다고 한다. 그래서 태교는 태명 짓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태명의 작명 동기

는 태아도 인격을 갖춘 생명체로서 매일 이름을 불러주고 대화를 자주 나누면, 그 이름이 의미하

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 중에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태어

나게 하기 위하여 좋은 태명으로 태담 태교를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결론과 더불어 유익한 시사

점이 있다.

첫째, 뱃속의 소중한 생명을 그냥 ‘아가야’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태명을 지어서 다정하게 불러주

면 아기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아기와 부모 사이에 유대감이 생긴다. 태명을 가지게 된 순간, 태

아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다. 이처럼 태명은 부모와 태아 사이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둘째, 오감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청각이고. 태아의 뇌 피질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의 

90%는 청각을 거쳐 가기 때문에 청각은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다. 제안한 태명 10계명을 참고하

여 좋은 태명을 지어 불러주면 태아의 뇌 발달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태명을 지으면 동생 맞을 준비에도 좋다. 태아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뱃속에 있는 동생

과 대화하도록 하면, 출산 후에도 자연스럽게 동생 이름을 부르며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후에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넷째, 태내환경에서 일어나는 소리에너지 현상들을 의료기기로 심장박동, 초음파, 체온과 오라 

등을 측정하여 태명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람의 이름은 인체의 뇌파, 혈압, 체온, 맥파, 음성 등의 다양한 에너지로 구성되어 오

장육부와 생체에너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리와 글자의 조합이다. 이름은 소리파동을 

일으켜서 에너지로 전달되는데, 이 에너지를 이름에너지라고 한다. 아마 태명도 태아에게 같은 이

름에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와 뇌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태아에게 좋은 태명을 태아의 심장박동이나 초음파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 장비로 태아에게 맞는 이름에너지가 있는 좋은 태명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태아의 심장박

동, 뇌 발달, 건강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태명은 태아의 기가 향상되어 뇌 발달과 건강한 태아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오늘날 부모들이 태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태교를 함으로써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름이 당신의 얼굴모습을 바꾸듯이[26], 태명이 당신 자녀의 모습을 바

꿀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리나 글자가 물의 결정을 바꾸는 것처럼, 태아의 지능과 건강

은 태내환경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태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명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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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서는 과학 장비로 이름에너지가 있는 좋은 태명을 선택하여 사랑이 듬뿍 담긴 태담 태교를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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